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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인공 능 신약개발  원센터 설립
  産·官·學 전문가 네트워크 구성”

안개낄 때 좀 더 선명하게 촬영

삼성바이오로 스 “올해 첫 영업흑자 낸다”
 2분기엔 85억 영업 자 … 올 3건 신규 수주, 누  수주 32억弗

한 제 바 오협  연내 인공 능

(AI) 신  개  원센 를 설 한다. 

내 제 ·바 오기  활용할 수 

는 인공 능 스템을  신  개

에 소요되는 간과 용을 줄  

한  제 산  경쟁 을 높 겠다는 

취 다.

원희  한 제 바 오협 장(사진)

은 2화일 기 간담 를 열  제 산  

화  산 명을 주도  한다 며  같

은 계 을 다. 센 를 통  산·관·  

전문  네 워크를  미래 기술

을 반 겠다는 것 다.

협 는 AI  신  개  기 단계인 

후보물질 굴 과정에  중요한 할

을 할 것으  기대 다. 배 우 한 제

바 오협  화 산 담당 전문위원

은 평균 1택년인 신  개  과정에  

확택택택~1만 개의 후보물질을 검토 는 데 

간  많  걸린다 며 AI는 방대

한 데 를 취 ·분  과

 근거를 통  후보물질을 

내 공 률을 높일 수 

다  설명 다. 

 AI는 상 험을 최

 부 용과 용기

전도 예측할 수 다 며 

 크 등 다  제 사는 미 

AI를 활용한 신  개 에 나 다  덧

붙 다.

협 는 센  설 을 위  실무  2택  

명으  스크 스(비돌)를 , 원사

를 대상으  수요 조사를 다. 배 전문

위원은 매출  기준 상위 화택형의 원

사들  센  설 에 긍정 인 반응을 보

다 며 장기 으  정부  진 는 

보건의료 데  스템과 연결할 계

라  말 다. 협 는 센  설  및 

운 과 관련  정부에 예산 원도 요청

할 계 다.

협 는 아 메디신 최 경 (C돋O)

인 배 전문위원을 롯  강수  동아에

스  부 장, 허경  퀸 일즈 IMS 수

문, 최주현 브릿 바 오 창 를 전

문위원으  위 다. 전문 를  

글 벌 진출은 물론 화  산 명 대

에 과를 내겠다는 것 다.

원 장은 제 산 의 장에 장 

중요한 건 오픈 노베 션 라며 

내 제 사들  글 벌 제 사에 기

술을 수출 는 데  끝나는 게 아

니라 공동 연 개 할 수 도  

정부  한 을 신  개  허브  

키우 는 노  필요 다  

강조 다.  전예진 기자  

 ace@hankyung.com 

 안개 스  등으  잘 보  않는 폐쇄

비릭(CC비릭) 면을 동으  보정

는 기술  개 됐다. 에스카(대표 정

웅·사진)는 정거 에 따라 동 필  

체인  기능을 용한 CC비릭 스템을 

개 다  2화일 다.

정 웅 사장은 산불감 스템 사

을 면  은 사항 중 나  

안개, 스 , 황사  산불을 제때 감

 못 는 부분 었다 며 를 바탕

으  정(低視程) 상 개선 솔루션

을 개 다  말 다. 는  솔루션

은 에스카의 허 은 필 를 카메라에 

장 으 써 카메라 렌즈  들 오는 

상의 정 파장 대 을 수동 나 동

으  단  빛의 산란을 아주면  

교  선명한 상을 볼 수 게 준다

 설명 다. 에스카는  제품  중소기

청 능인증, 명진흥  우수 명품, 

조달청 조달우수제품으  선정됐  안

동 청에 처음 품됐다  다.

 사 유  연 소장은 의 

외선 카메라를 쓰  않  기존 CC비릭 

카메라를 활용  웨 와 소프 웨

 필  기술을 켜  현한 

데 의미  다 며 웨  필 는 빛

의 산란  은 정 파장 대  위주  투

과 켜 선명한 상을 현 , 소프

웨  필 는 정 상개선 알 즘

을 용  장  손상 등 상 품질 

  효율을 향상 켰다  설명

다. 는 인도에  기  운   안개

 통과에 따른 사  위험을 줄 기 위  

 카메라를 활용 는 제안을  기술

인 사항을 검토 중 라  덧붙 다.

 김낙훈  중소기업전문기자  nhk@hankyung.com 

 바 오의 품 수 생산(CMO) 기 인 

삼 바 오 스  난 2분기에 

 아 다. 만 바 오의 품 수

생산 수주  따르    창사 

후 처음으  흑 를 낼 것 라는 전

 나온다.

삼 바 오 스는 2화일 개별재무

제표 기준으  2분기에 매출 632 원, 

 8확 원을 기 다  다. 1

분기에는 매출 1택76 원과 3화 원의 

으  냈다. 설  6년 만에 뤄낸 

분기 흑 다.

2분기 은 장에  예상한 

수준 다. 난  12월 한 1, 2공장

의 설  유 보수  출 량 감소  예

됐기 때문 다. 순 은 사 삼 바

오에피스 손  개선에 따른 분법 손

실 소  전 분기 대  11택 원 개선된 

221 원의 를 기 다.

실 의 바 미 인 수주는 증

 다.  들  세 건의 신규 수주 계

을 체결  누  수주는 32 달러(  

3조확7택택 원)에 달한다. 슈 BMS 등 

8개 다  제 사의 11개 바 오의

품 수 생산을 맡았다. 1확개 상의 

사와 3택  개 제품에 대한 협상도 

 다.

삼 바 오 스는 사  을 

CMO에  수  개  및 생산(CDMO)으

 대 중 다. 세 주와 공정 등을 개

 부 치를 더 높일 계 다. 최

근 를 위  배양기 두 기의 생산 준

도 쳤다.  1택택택L 규  2공장에 

설치돼 다. 또 18만L 규 의 3공장은 

연내 준공을 앞두  다.

김 한 사장은 세계 최대 규 인 3공

장  준공을 앞두   수주도 활 히 

뤄  다 며 는 흑 를 

낼 수 을 것 라  말 다.

 한민수 기자  hms@hankyung.com 

원희목 제약바이오협회장

에스카 필터 교체  CCTV 개
소상공인 최 임금 지원協  구성

정부·업계대표·전문가 등 10여명

정부  최 금 인상에 따른 대응책 

련을 위  소상공인 대표 및 전문

들과 상설 정책협의 를 한다. 중

소기 청은 중소기 청 소상공인정

책 장, 소상공인연 장과 종별 

협 ·단체장 등 계 대표 7~8명, 대

교수까  1택명 안팎으  소상공인 정

책소통 상설협의 ( 스크 스팀) 를 

할 예정 라  2화일 다. 번

주부  주 1  인다.  에선 소

상공인의  및 건의 사항, 제도 개

선  등을 논의  일  안정 금 

원 등에 대한 계 의견도 수렴할 예

정 다. 

 중소기 청은 정책협의 와는 별도

 번주부  전  12개 방 중소기

청별   소상공인 및 세 중소

기 을 대상으  간담 를 연다.

 문혜정  기자  selenmoon@hankyung.com 

아이쿠우 크라크라 3 in 1 멀티체어

“유아 땐 식탁 의자, 좀 크면 책상 세트  쓰세요”
유아용품은 아  빨  장 니까 

깐 쓰잖아요. 품질 좋은 제품을 오래 

쓰게 습니다.

한샘에  맨으  일 다  2택12

년 말 창 한 인경진 아 우 대표는 다

양한  제품을 판매한 경험을 살  유

아· 린 용 를 제 한다. 는 소

재 및 조의 안전 , 아 들의 오감을 

할 수 는 디 인과 색감, 들의 

음을 사 을 실용 을 두 살  크

라크라 3 맞n 1 멀 체 를 생산  다.

○아이 따라 같이 크는 의자
아 우  판매 는 멀 체 는 생후 6

개월부  6세까  세  용도  사용할 

수 는 의 다. 유 을 기 는 

6개월부  3택개월까 는  의  활

용할 수 다. 단 거치대에 의 를  

설치 면  높 에 다. 18개월 후

에는 의 에 판(상판)을 끼워 아  전용 

으  쓰면 된다. 아  을 

거나 글씨를 쓰는 화~확세부턴 기존 단 거

치대를 책상으 도 쓸 수 다.

인 대표는 멀 체  내보다 중

과 유럽에  먼  널  사용됐다  설명

다. 제품의 심은 안전 과 편의

다. 는 유아용품은 용도에만 충실

다  끝나는 게 아니다 며 변 기 쉬

우면 도 아 들    넘 뜨

도 안전  한다  강조 다. 2택1확년 말 

제품을 출 기에 앞  유럽안전기준

(돋N-1화988)을  한  착C인증을 

기 위  긴 간 노 한 유다.

아 우 멀 체 는 아 의 안전을 챙

기 는 세심  보인다. 체 (

단 위에 의  설치)  쓸 경우 아 를 단단

히 아주기 위  다  방향에  묶 주

는 확  벨 를 사용  다. 아  안

정 으  세를 도   침도 련

다. 든 플라스  몸체의 출부는 아

들  부딪 도 안전 도  선으  처

다. 는 체  사용할 경우 측면

과 후방 전도(넘 짐) 테스 는 일반 의

와 달  매우 한 기준을 통과  한

다 며 플라스  몸체와 탈부  쉬운 

패브  등 는 두 유  분 테

스 (착CL 험인증)를 통과 다  강조

다. 아 의 장에 따라 판 위치 조절, 

등  도 조절도 유롭다. 인 대표는 

유아용품은 사용기간  짧   

싼데 멀 체 는 아 의 장 단계에 따

라 쉽게 변 면  오래 사용할 수 는 

것  장 라  덧붙 다.

○경쟁 치열한 아가
아 우는 유아용 폴더매 와 소파, 인

디언 텐  등을 주  생산한다. 녀  1~2

명인 부 들  아동용 제품은 친환경 

품질 제품을 할 것 란 생 에    유

아용  제조 체를 세웠다. 대전 유

 충 대산 협 센 에 사무실과 물류

센 를 두  내와 중 에  외주 생산

 다. 허와 실용신안, 디 인 등

에 나 며 나름대  디 인을 별  

만 유아 장의 경쟁은 치열 다. 

인 대표는 유아용품 체들은 거 을 들

 유명 연예인 녀  나오는 예능 프

램 등에 간 광 는 으  케팅을 

한다 며 소 는 누  쓰는 제품 라  

무 대  선 기보다 소재의 안전 과 

종 인증  등을 꼼꼼히 인 는 것  

좋다  조언 다.

 대전=문혜정  기자  selenmoon@hankyung.com 

6개월부터 30개월까진 식탁의자

4~5세부터 책상과 의자로 사용

다리 흔들리지않게 침 마련

플라스틱몸체 돌출부 곡선 처리
인경진 아이쿠우 대표가 대전 충남대 창업보 센터 내 사무실에서 의자를 분리·조립하는 시범을 보이
고 있다.  문혜정 기자

○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은 이메
일(art@hankyung.com)로 신청

습니다. 한 경제신문 홈페이지
(event.hankyung.com)를 참조하
세요. ○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△와
이드벤티지-어린이용 터치팬 모션
팬키즈 0유0-유603-0492 △홈바이
오-담그네 효용기 (053)565-6661 
△에브리봇-물걸레 로봇청소기 에
브리봇 (031)유59-육91유 △아이쿠우-
크라크라 3in1 멀티체어 1644-191육


